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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과 사랑의 구성 요소 간의 남녀 차이 검증이다. 연구의 필요성은 욕구와 

사랑의 관련성을 검증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다. 연구목적은 연인갈등과 사랑증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는 서울, 경기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미혼 연인 193쌍 총 386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와 사랑의 구성 요소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을 사용한 통계분석으로 t검증과 상관분석, 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본 심리적 욕
구 중요성에서 관계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유의미(t=-3.528, p<.01)하게 더 높게 나왔고, 사랑의 구성요소에서 
열정과 헌신은 여성보다 남성이 유의미(t=3.588, p<.001)하게 더 높게 나왔다. 그리고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에서 남성은 기본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과 사랑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기본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 중 관계성, 유능성만이 사랑의 요소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심
리적 욕구 중요성이 사랑의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성의 관계성 욕구는 사랑의 요소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자율성 욕구는 사랑의 구성요소 중에 열정과 헌신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성의 관계성 욕구가 사랑의 구성요소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남성과
는 다르게 자율성 욕구는 사랑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연인의 기본 심리
적 욕구는 사랑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변인들 간의 관계는 남녀차이를 보였다. 연인이 갈등이 생길 때 서로 
다른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을 이해하고 충족된다면 갈등해소와 사랑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이다.  
■ 중심어 :∣사랑의 구성요소∣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성차∣연인∣
Abstract

This study is a test of gender differences between the importanc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the components of love. The need for research i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eed and lo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rve as basic data for preparing a solu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rs and promoting love. Research participants targed a total of 193couples unmarried love couples, 
386 person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metropolitan areas. For the research tools,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importance scale and components of love scale had been used. Regarding the 
analysis of the data, as a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22, the t-verification,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had been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regarding the relationship, the females were meaningfully 
(t=-3.528, p<.01) higher than the males. And, among components of love, regarding the passion and 
the commitment, the males were meaningfully (t=3.588, p<.001) higher than the females. And, 
regarding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main variables, it appeared that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importance of the males has a correlation with the components of love. And, regarding the females, 
it appeared that, among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importance, only the relationship and the 
capability have the relationships with the components of love. Regarding the influence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importance on the component of love, it appeared that the relationship need 
importance of the males has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component of love. And, regarding the 
autonomy need of the males, it appeared that, among the component of love, it has a negative (-) 
influence on the passion and the commitment. Regarding the females, it appeared that, differently from 
the males, only the need for a relationship has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components of love. It 
was found that women's relationship need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mponents of love, but 
women's desire for autonomy did not affect the components of love, unlike men.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love couples influenced the love relationship,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showed gender differences. If love couple understands and meets 
the importance of each other different basic psychological needs when a conflict arises, it will be a 
helpful resource for resolving conflict and promoting love.
■ keyword :∣Components of Love∣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Importance∣Gender Differences∣The  

Unmarried Lover Couples∣ 

    
접수일자 : 2020년 10월 08일
수정일자 : 2020년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2020년 11월 23일 
교신저자 : 김병훈, e-mail : kbh8771@naver.com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3530

I. 서 론

최근 코로나 19바이러스로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
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심리적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 많아지고,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blue가 합
쳐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2020년 
5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에서 조사한 ‘코로나 
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전체응답자의 
42.5%가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14명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9%가 심각한 
불안 위험군으로 분류되면서[1], 이제는 코로나19 대응
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예방하려는 심
리적 방역으로 확산되는 사회적분위기이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전략은 사람과의 관계
욕구가 좌절되면서 그에 따른 심리적 증상이 유발되었
다고 보고 있다[2]. 관계의 단절은 연인사이에서도 나타
나는데, 2017 설문에서는 일주일에 데이트 횟수가 평
균1.9번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2주에 한번 만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미혼연인의 70.4%는 데
이트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답하면서[3] 사랑의 1발달단
계에도 심리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사랑은 음악,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대중매체
와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시, 소설, 철학 등의 문학작품
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제이다. 1953년 실존주
의 심리학자 May[4]는 “사랑이란 타인의 존재에서 기
쁨을 느끼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것만큼  그 사람의 가
치와 성장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다른 것에 대
한 획득적-자비 사랑을 강조하였다. 커플의 재발견의 
작가 Philippe Brenot[5]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그러한 결여 때문에 고통 받
든가 이것이 사랑의 비애이다. 열망하던 어떤 것을 소
유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사랑 하지 않게 된
다.”라고 했다. 말하자면 사랑을 욕구의 결핍과 충족으
로 설명하였다. 한국적 이마고 치료[24]에서는 사랑이

1. 골드스타인의 사랑관계발달
 1단계: 사랑에 빠지는 단계
 2단계: 실망하는 단계
 3단계: 수용하는 단계

란 두 사람의 욕구들, 애착의 능력, 돌봄, 그리고 섹스가 
참여하는 역동적 상태로 사랑을 정의하였는데, 사랑의 
이론들을 살펴보면 사랑은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였고, 욕구와 사랑의 
관련성을 실제로 검증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
을 갖게 되었다.

사랑이 학문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쯤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그전까지
는 학문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였고, 그 이유는 사랑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기에 정해진 이론이 아
닌 주관적 생각과 자유성에 기반하여 객관적 기준을 세
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31].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랑연구 대부분은 성과 관련시킨 성지식이나 성에 대
한 태도, 행동 등을 주제로 수행되어왔다[6]. 그러나 심
리적 욕구와 사랑의 관계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은 두 변인의 속성이 다양하고 복잡하한 추상적 개념이
기에 타당성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었다.

사랑을 기하학적 체계로 이론화한 Sternberg[7}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삼각형이론으로 단일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 받고 있다. 연인관계의 
사랑을 측정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사랑의 삼각형 척
도는 타당도와 신뢰도(.91)가 높아 많이 사용되는 사랑
의 척도이다. 사랑의 삼각형 척도는 연인 간 사랑에서 
구체적인 차이를 지적함으로써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찾아내어 어떤 종류의 행동이 변화를 가져올지를 알려
준다[44]. Sternberg는 1986년 그의 논문에서 사랑의 
구성요소를 친밀감, 열정, 헌신의 3가지로 분류하였고, 
친밀감(intimacy)은 가깝고 연결되어있다는 느낌, 열
정(passion)은 신체적 매력, 성적인 몰입같은 욕망으로 
설명하였고, 헌신(commitment)은 어떤 사람을 사랑
하겠다는 결심내지 그 사랑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으로 
시간의 변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구성요소 3가지를 설명하였다[7]. 또한 Sternberg는 
사랑의 구성요소에 따른 사랑의 종류로 친밀감요소만 
있는 경우에는 좋아함, 열정요소만 있는 경우에는 도취
적사랑, 헌신요소만 있는 경우에는 공허한 사랑, 그리고 
친밀감과 열정의 요소가 결합한 것은 낭만적 사랑, 친
밀감과 헌신요소의 결합한 것은 우애적사랑, 열정과 헌
신요소의 결합한 것은 얼빠진 사랑, 친밀감, 열정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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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삼각형으로 결합된 형태를 성숙한 사랑으로 총 8
가지 사랑유형으로 분류하였다[8].

사랑의 3가지 구성요소가 이루는 삼각형의 크기는 크
면 클수록 사랑이 크다고 설명하였다[7]. 이에 대한 국
내 선행연구에서 김영수[9]는 사랑의 구성요소가 높은 
유지군집이 부부간에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사랑에 대
한 신념이 확실하여 의사소통수준이 높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아내면서 특히 사랑의 구
성요소 중에 정서적으로 친밀한 부부가 결혼의 만족도
가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김미나[11]는 현재 이성교
재를 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사랑의 구성요소가 높
으면 높을수록 이성관계에서 수준 높은 의사소통을 사
용하면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결론을 내었
다. 사랑의 삼각형 모양에 관한 이군자[10]의 연구에서
는 사랑의 삼각형이 정삼각형모양으로 균형을 이룰수
록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열정만 
존재하는 사랑은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
하였다. 사랑의 삼각형이론은 삼각형의 크기, 모양, 일
치도에 의해 연인간의 사랑관계를 예측할 수 있고, 사
랑의 구성요소가 서로 불균형적이고 크기 차이가 생기
면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서 관계만족도가 낮아진다[9]. 
따라서 사랑에 대한 연인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검사로 연인 간 관계를 더 가까워지
게 할 수 있고, 최소한 자신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
이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35]. 사
랑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
기에 연인 간의 사랑의 구성요소의 특성을 아는 것은 
관계 발전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은 우리의 신체적 및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욕망과 필요를 느끼게 
하면서 애정관계가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거
나 좌절시키는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12]. 그러
한 상대방의 욕구와 가치와 감정을 알 수 있을 때, 상대
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13] 서로에 대한 욕구지지
로 연인간의 심리적 안녕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15]. 따라서 연인의 심리적 욕구 충족은 사랑관계에 중
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기본 심리적 욕구이론에서 Decy and Ryan[14][17]
은 기본 심리적 욕구는 인간에게 타고난 경향성의 기본 

심리적 욕구이며, 지속적 심리적 성장, 통합감 및 안녕
감에 핵심적인 내면의 심리적인 영양소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3가지 욕구로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설명하였는데, 신체의 중요 영양소가 
충족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은 심리적 안녕감과 만족감에 중요한 요소이다
[15].

3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 중에서 필수적인 자율성
(autonomy)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통합된 자기감(sense of self), 즉 자신
의 진정한 관심과 가치관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연애커플에서 자율성욕구는 강요된 느낌, 죄책감, 
의무감인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의 소유한 
관여를 승인하는 것이다[31]. 따라서 독립성과는 다른 
의미이고 자율성의 욕구가 차이나는 커플은 함께 있고 
싶을 때와 혼자 있고 싶을 때의 욕구 간 충돌로 자신의 
자율성욕구가 구속받는 느낌이 들면 상대에 대한 열정
이 낮아질 수 있다.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연애커플의 
갈등이 있을 때 개방적이면서 방어적이지 않고 상대방
에게 더욱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며 관계에 대한 만족을 
가졌다[25].

관계성(relatedness)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
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
지는 것을 의미한다[16]. 관계성이 유사한 커플은 서로
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관계성이 차이나는 커
플은 상대를 강요하거나 파트너에게 간섭받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관계성의 욕구가 서로 충족되면 서로 애정
을 표현하게 되고 불만이 줄어들어서 관계만족이 증가 
되는 것으로 연구조사 되었다[26].

유능성(competence)은 개인의 사회환경과 상호작
용에서 효과적이며, 각자의 능력을 체험하고 표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능감은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 작용에서 효율적인 것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실행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경험하는 것으로, 습
득된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행동에서의 자신감과 효
능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17]. 유능성이 유사한 커플
은 상대에게 유능함을 충족받기 위해 상대에게 적극적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유능성의 차이나는 연애커플은 
유능성 욕구좌절로 장기적인 연애에 서는 헌신감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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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면서 연인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21]. 
기본 심리적 욕구가 연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인관계에서 관계성과 자율성이 
관계만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보면서 관계성이 충족
된 사람은 자율성이 지속되면서 관계만족을 느끼고 갈
등이 있을 때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고 덜 방어적이며 
적응적인 반응을 한다는 연구가 있다[21][22]. 또한 여
성이 남성보다 기본 심리적 욕구중요도가 더 높아서 여
성이 기본 심리적 욕구충족(특히 관계성)은 연인관계에
서 적극적 행동을 보이는 동기의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19].

심리적 욕구충족은 사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욕구 불만족은 부부간의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
다[20], 관계성 욕구차이가 클수록 부부갈등이 큰 것으
로 조사되었으나 자율성 욕구차이는 클수록 갈등은 작
아지는 것으로 조사되면서[20], 이러한 부부갈등이 해
결되지 않아 가중되면 부부폭력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에[42] 부부 간 욕구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갈등을 줄이
는 전략이 필요하다. 연인에게 욕구불만족은 갈등과 이
별, 특히 애착유형이 회피애착일 경우에는 자율성, 관계
성의 욕구는 연인관계에 부적 영향을 많이 미치므로
[18], 관계에서 상처는 남성의 공격성이 가해지면서 데
이트 폭력[41][28]까지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
기도 하였다. 대학생연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도 중요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는 조사가 있다[37]. 연인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은 자신의 삶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성(sex) 차이뿐만 아니라 사
회·문화적(gender) 차이도 많이 나는데, 남성의 성은 
시각적이며 여성의 성은 청각적 특성, 남성은 일의 목
표와 성취결과를 중요시하며 여성은 관계와 과정을 중
요시하는 일 태도 차이[22], 갈등이 생길 때 여성은 부
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남성은 부정적 감정을 억
압하는  갈등대처전략의 차이 등의 남녀차이 연구는 이
미 많이 연구 되어 왔지만[23],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
성과 사랑의 구성요소 간의 심리적 영향연구는 아직 없
는 것으로 알고 있다. 

Fromm[29]은 “사랑의 경우 포기는 불가능하므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오직 하나 뿐으
로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
하는 것이다.”라고 사랑의 기술에서 말했듯이 남녀의 
심리적 욕구 차이 이해는 사랑의 의미를 배우는 성숙해
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Glasser[30]는 “행복해지
는 방법은 욕구 수준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내리거나 
자신의 욕구 수준에 맞게 자신의 욕구를 실현시키도록 
타협하고 이해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연인 간 기
본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을 존중하고 조절하고 타협하
는 전략은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랑의 삼각형에서
도 사랑의 크기와 모양, 일치성이 조절되어 완전한 사
랑을 이루는 방법이다. 연인 간 욕구 중요성은 건강한 
사회와 관련이 있으며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지지적 맥
락이 제공되면 심리적 욕구가 만족이 되고 이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자신을 초점으로 한 행동보다
는 전 사회적인 행동(prosocial behavior)을 하게 된
다[27]. 

본 연구에서는 연인의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과 사
랑의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남녀차이를 조사하여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이 사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인 간 갈등
원인에 대하여 사랑전략을 마련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연인은 현재 데이트 관계를 유지하는 미
혼의 남녀로 규정하여 조사하였고, 구체적인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인의 기본 심리적 욕구(자율성, 관계성, 유능
성)중요성과 사랑의 구성요소(친밀감, 열정, 헌신)는 남
녀차이가 있는가?

둘째, 연인의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과 사랑의 구
성요소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연인의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이 사랑의 구
성요소 중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넷째, 연인의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이 사랑의 구
성요소 중 열정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연인의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이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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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중 헌신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기간은 2020 2월10일부터 
2020년 5월10일까 3달 동안 실시되었다. 설문 장소는 
오프라인 H상담카페에서 음료를 무료 제공하는 조건으
로 설문을 허락한 실제 연애커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남녀 연인 커플의 기본 심리적 욕구(21문항)와 사랑
의 삼각형(45문항)을 합해 총 66문항을 시간제한을 두
지 않고 실시하였으며, 작성시간은 약 15분 내외가 소
요되었다. 검사자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로 간의 
비밀유지를 보장하면서 연인커플의 동의하에 설문지 
작성은 시작되었다. 연애커플은 상대에 대한 느낌과 생
각을 솔직하게 체크하기 위해 서로 간 간격을 1m이상 
떨어져서 상의하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자기보고
식으로 각자 체크하게 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현재 

이성교재하고 있는 남,녀 총 400명, 커플로는 200쌍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불성실하게 설문에 응하거나 적극
적이지 않은 7커플의 자료는 배제하여 남,녀 총 386명, 
커플로는 193쌍 대상의 쌍 데이터 자료를 수집, 분석하
였다. 

참여자의 연령대는 10대 7.8%, 20대 77.0%, 30대 
14.4%, 40대 0.8%이며, 평균연령은 남자 26.18세 여
자 24.66세이었다. 연애기간은 3개월 미만 24.9%, 3개
월-1년 사이 38.9%, 1년-3년 사이 29.0%, 3년 이상 
7.3%이었다. 직업군으로는 남자는 학생24%, 사무직
15%, 전문직15%, 연구직11%, 서비스직11%, 영업판매
직9% 등의 순서였고, 여자는 학생31%, 사무직21%, 전
문직16%, 서비스직15%, 교육직7% 순의 비율이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BPNIS-couple)와 사랑의 삼각형 척도(STLS)를 
사용 하였다.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Importance Scale for Couple: 
BPNIS-couple)는 La Guardia(2000)[38]가 개발한 
것을 2006년에 한소영, 신희천[39]이 번역하고 수정하
여 다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기본 심리적 욕구 중
요성 척도의 문항은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 각 하위별
로 7문항씩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진술
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
다’까지 7점 리커트척도에서 응답하였다. 커플 기본 심
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
는 전체척도가. 88이고, 하위요인인 자율성= .79 유능
성= .86 관계성= .86이었다. 검사 재검사 타당도는 전
체 척도가 .80, 하위요인인 자율성= .81 유능성= .61 
관계성= .62이다. 본 연구를 위한 커플 기본 심리적 욕
구 중요성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척도가. 87이고, 하위요인인 자율성= .85 유능성= .91 
관계성= .88이었다.

사랑의 삼각형 척도(The Sternberg Triangualar 
Love Scale; STLS)는 Sternberg(1986)가 개발해서 
1998년에 수정 보완된 것을 2004년에 정민아[40]가 
다시 청소년에 알맞게 수정 보완해서 재구성한 척도이
다. 문항은 사랑의 세 가지 요소인 친밀감, 열정, 헌신의 
각 요소 당 15문항씩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
문지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치 않다’ 에서 ‘매우 그렇
다’까지 5점 리커트식으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전체 신
뢰도 계수는 .97, 하위요인 신뢰도(Cronbach'sa)는 친
밀감=.92, 열정= .93 헌신= .94이고, 본 연구에서는 전
체 신뢰도은 .95이고 하위요인 신뢰도는 친밀감=.88, 
열정= .90, 헌신= .89이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2 통계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주요 변인의 남녀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남녀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
시하였다. 그리고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과 사랑의 
구성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피어슨
(pearson)의 상관분석을 남녀별로 실시하였다.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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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욕구 중요성이 사랑의 구성요인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남녀별로 실시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남녀 간의 차이
주요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대

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분
석결과, 기본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에서 관계성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 여성의 평균점수(43.58)가 남성
의 평균 점수(40.99)보다 높았다(t=-3.528, p<.01). 이
것은 연애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의 욕구를 더 중
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랑의 구성요소 열정에서
는 남성의 평균점수(60.22)가 여성의 평균 점수(56.24)
점보다 높았다. 이와 같이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588, p<.001). 이것은 연애를 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더 열정적이라는 의미이다.  헌신에서는 남성
의 평균점수(59.02)가 여성의 평균 (54.38)보다 높았
다. 이는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t=4.099, p<.001). 이것은 연애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더 헌신적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기본 심리적 욕구의 
자율성과 유능성, 사랑의 구성요소의 친밀감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인의 자율성, 유능성, 

친밀감은 남녀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남녀별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피어슨(pearson)의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에 나
타나 있다. 분석결과, 남성은 기본 심리적 욕구 중 관계
성은 사랑의 구성요소 친밀감(r=.375, p<.001), 열정
(r=.447, p<.001), 헌신(r=.412, p<.001)과 정적(+)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율성은 친밀감(r=-.186, p<.01), 
열정(r=-.254, p<.001), 헌신(r=-.198, p<.01)과 부(-)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능성은 열정(r=.212, 
p<.01), 헌신(r=.182, p<.05)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이것은 남성의 친밀감 욕구가 충족 될수록 친밀감, 
열정, 헌신의 요소가 올라간다. 또한 남성의  자율성 충
족은 친밀감, 헌신의 사랑의 요소를 낮출 수 있다. 남성
이 유능성의 욕구가 충족되면 열정과 헌신의 사랑의 요
소들이 높아진다.

여성은 기본 심리적 욕구 중 관계성은 사랑의 구성요
소 친밀감(r=.353, p<.001), 열정(r=.332, p<.001), 헌
신(r=.382,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유능성
은 헌신(r=.145, p<.05)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율성은 사랑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 여성의 관계성 욕구충족은 친밀감, 열정, 헌신의 사
랑의 요소가 높아진다. 여성의 유능성 욕구의 충족은 

평균 표준 편차
대응 차이

t p
평균 표준 편차

기본심리적
욕구

관계성
남자 40.99 5.91 -1.87 7.36 -3.528 .001**

여자 43.58 5.48

자율성
남자 32.83 7.34

-1.34 9.80 -1.902 .059
여자 35.43 6.98

유능성
남자 36.18 8.01 -0.82 10.41 -1.100 .273
여자 38.05 7.26

사랑의 
구성요소

친밀감
남자 61.45 7.81 0.56 8.40 .925 .356
여자 60.13 7.91

열정
남자 60.22 8.69

2.81 10.89 3.588 .000***

여자 56.24 9.30

헌신
남자 59.02 8.88 3.32 11.24 4.099 .000***

여자 54.38 9.49
** p<.01, *** p<.001

표 1. 남녀별 기술통계                                                                             (N=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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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적 사랑의 요소를 높인다.

3. 기본 심리적 욕구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적 욕구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별

로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남성은 기본 심리적 욕
구가 친밀감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2%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내는 F값
은 13.058(p<.001)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계성(β=.415, p<.05)은 친밀감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
은 관계성이 높아지면 친밀감이 증가한다.

여성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친밀감을 설명하는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12.7%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통
계적 유의도를 나타내는 F값은 9.193(p<.001)로 나타
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계
성(β=.350, p<.001)은 친밀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도 관계성이 높아지면 친
밀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녀 모두 관계성의 욕구 충족되면 친밀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본 심리적 욕구가 열정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적 욕구가 열정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별로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남성은 기본 심리적 욕구
가 열정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4.7%로 나
타났으며,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내는 F값은 
20.714(p<.001)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관계성(β=.419, p<.001)은 열정에 
정적 영향을, 자율성(β=-.220, p<.01)은 열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은 관계성이 높을수록 열정도 증가하지
만 자율성이 높아지면 열정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관계성과 자율성 욕구 간 충돌 시 자율성욕
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면 열정의 요소가 낮아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열정
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2.3%로 나타났으
며,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내는 F값은 
8.802(p<.001)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여
남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 친밀감 열정 헌신

관계성 1 -.024 .385*** .353*** .332*** .382***

자율성 -.085 1 .292*** -.063 -.119 -.075

유능성 .526*** .117 1 .123 .080 .145*

친밀감 .375*** -.186** .104 1 .637** .576***

열정 .447*** -.254*** .212** .675** 1 .747***

헌신 .412*** -.198** .182* .582** .762** 1
* p<.05, ** p<.01, *** p<.001

표 2. 남녀별 상관관계                                                                                (N=386)

남 여

B β t p B β t p

(상수) .549 .415 5.258 .000*** 40.188 　 7.776 .000***

관계성 -.148 -.139 -2.057 .041* .505 .350 4.691 .000***

자율성 -.096 -.098 -1.242 .216 -.063 -.056 -.775 .439

유능성 .097 .092 1.222 .223 .005 .004 .054 .957
R2=.172, adj.R2=.159, F=13.058(p=.000), 

Durbin-Waston= 2.261
R2=.127, adj.R2=.113, F=9.193(p=.000), 

Durbin-Waston= 2.038
* p<.05, *** p<.001

표 3. 남녀별 기본 심리적 욕구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N=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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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한편 관계성(β=.336, p<.001)은 열정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은 관계성
이 높을수록 열정도 증가한다. 

5. 기본 심리적 욕구가 헌신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적 욕구가 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별로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남성은 기본 심리적 욕구
가 헌신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9.7%로 나
타났으며,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내는 F값은 
15.450(p<.001)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관계성(β=.405, p<.001)은 헌신에 
정적 영향을, 자율성(β=-.163, p<.05)은 헌신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은 관계성이 높을수록 열정도 증가하지
만 자율성이 높아지면 열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관계성과 자율성 욕구 간 충돌 시 자율성욕
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면 열정의 요소가 낮아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열정
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2.3%로 나타났으

며,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내는 F값은 
8.802(p<.001)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계성(β=.336, p<.001)은 열정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은 관계성
이 높을수록 열정도 증가한다. 

남성은 관계성이 높을수록 헌신도 증가하지만 자율
성이 높아지면 헌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관계성과 자율성 욕구 간 충돌 시 자율성 욕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면 헌신의 요소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여성은 기본 심리적 욕구가 헌신을 설명하는 회귀모
형의 설명력은 15.1%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통계
적 유의도를 나타내는 F값은 11.177(p<.001)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계성(β
=.371, p<.001)은 헌신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여성은 관계성이 높을수록 헌신도 증가
한다.

남 여

B β t p B β t p

(상수) 42.802 　 9.018 .000*** 37.216 　 6.103 .000***

관계성 .617 .419 5.569 .000*** .572 .336 4.501 .000***

자율성 -.261 -.220 -3.417 .001** -.140 -.105 -1.459 .146

유능성 .019 .018 .238 .812 -.024 -.019 -.240 .811

R2=.247, adj.R2=.235, F=20.714(p=.000), 
Durbin-Waston= 2.145

R2=.123, adj.R2=.109, F=8.802(p=.000), Durbin-Waston= 
1.919

** p<.01, *** p<.001

표 4. 남녀별 기본 심리적 욕구가 열정에 미치는 영향                                                      (N=386)

남 여

B β t p B β t p

(상수) 41.023 　 8.188 .000*** 28.693 　 4.687 .000***

관계성 .608 .405 5.204 .000*** .644 .371 5.052 .000***

자율성 -.197 -.163 -2.439 .016* -.099 -.073 -1.027 .306

유능성 -.013 -.012 -.154 .878 .030 .023 .295 .768

R2=.197, adj.R2=.184, F=15.450(p=.000), 
Durbin-Waston= 1.877

R2=.151, adj.R2=.137, F=11.177(p=.000), 
Durbin-Waston= 1.995

* p<.05, *** p<.001

표 5. 남녀별 기본 심리적 욕구가 헌신에 미치는 영향                                                       (N-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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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인을 대상으로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과 사랑의 구성요소 간의 남녀 차이에 대한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첫째, 대응표본 t-검증결과 연
인의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에서 남녀의 차이가 있었
는데 여성의 관계성 욕구가 남성의 관계성 욕구보다 높
았다. 이는 선행연구 이윤미[33]의 연구에서와 같이 여
성의 관계성 욕구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은 여성은 
대화, 의사소통, 공감 등의 상호관계를 통해 관계성 욕
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남성보다 중요시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eisman[44]에 따르면 여성들은 상호
적 친구관계(reciprocal friendship)에서 상대방에 대
한 깊은 정서적 유대와 헌신적 관여가 있는 관계로 설
명하였고, Patrick 외[22]]의 연구 또한 기본 심리적 욕
구의 관계성이 안녕감에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설명한 
바 있다

사랑의 구성요소에 대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열
정과 헌신이 유의미한 차이로 높게 나왔다. 이것은 남
성이 여성을 사랑을 할 때 열정과 헌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Sternbeg[7]는 열정과 헌신이 결합된 형태
는 열정적 사랑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 한송이[34]
와 김미나[11]의 연구에서도 성차에 따라 차이가 있었
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열정과 헌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본 연구와 일치된다.

둘째, 상관분석결과 남성의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중 관계성 욕구는 사랑의 구성요소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남성의 자율성욕구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또한, 남성의 유능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
성은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중 관계성은 사랑의 구
성요소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여성의 유능성은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여성의 자율성은 사랑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상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인관계에서 여성이 헌신
성이 부족하여 갈등이 생겼다면 여성의 유능성 욕구
(예: 남성이 인정과 칭찬)충족과 관계성 욕구(예: 남성
이 따뜻한 대화를 많이 하는 행동)충족이 되면 여성의 
헌신감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연인관계에서 남

성이 헌신과 열정이 낮아서 갈등이 생겼다면 남성의 유
능성 욕구(예: 여성의 칭찬과 격려)가 관계에서 충족되
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남성
은 자율성과는 부적 상관이 있기에 파트너의 관계성 욕
구충족이 과도하여 상대를 간섭하므로 자율성욕구가 
침범당한다고 인식된다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낮아
지면서 남성은 혼자 있기를 선호할 수 있다. 자율성 욕
구는 헌신에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계 안에서 자율성
이 존중받을 때 특히 남성은 헌신을 많이 했다[33]. 따
라서 남녀 관계의 갈등이 생길 때, 서로 다른 욕구의 이
해와 조절이 필요하다. 연인이 자율성과 관계성이 갈등
이 생길 때 상대의 중요욕구를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욕
구결핍도 해결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전략은 갈등의 근
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자율성은 사랑의 구성요소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 조사되어 남녀 간의 자율성 욕구차이는 연인
의 갈등의 원인으로 항상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학적 통계를 기초한 욕구프로파일은 커플상
담에서 갈등 해결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회귀분석결과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중 남
성의 관계성(β=.415, p<.05)은 친밀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관계성(β=.350, 
p<.001)도 친밀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성 욕구는 사랑의 구성요소
(친밀감, 열정, 헌신)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
왔다.  따라서 남녀 모두 관계성이 높으면 친밀감이 증
가하고 열정과 헌신이 증가한다. 연인 간 관계성 욕구
충족은 사랑관계를 증진시키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 
연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고, 관계성 욕구충족은 사랑
을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회귀분석결과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중 남
성의 관계성(β=.419, p<.001)은 열정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율성(β=-.220, p<.01)은 열정에 부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자율성이 높아지면 
열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중 관계성(β=.336, p<.001)은 열정에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은 관
계성이 높을수록 열정도 증가하지만, 남성은 연인관계
에서 관계성과 자율성의 욕구 간 충돌 시, 자율성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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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면 열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남녀의 욕구 차이에 의한 관계갈등을 알 
수 있게 한다. Chirkov 외[43]는 자율성이 지지받는 것
이 그 대상에게 정서적 의존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
며 정서적 의존(emotional reliance)이 안녕감을 예측
한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다섯째,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중 남성의 관계성
(β=.405, p<.001)은 헌신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
율성(β=-.163, p<.05)은 헌신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자율성이 높아지면 헌신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기본 심리적 욕
구 중요성 중 관계성(β=.371, p<.001)은 헌신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관계성이 높을
수록 헌신이 증가한다. 그러나 남성의 자율성 욕구는 헌
신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남성의 자율성이 높아지면 헌
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관계성과 자
율성 욕구 간 충돌 시에 자율성 욕구를 더 중요하게 인
식하면 헌신의 요소가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상대적
으로 파트너의 욕구에 이타적으로 반응하고[45], 타인
에게 수용 받기 위해 개인적인 흥미를 타협함으로써
[46], 자신의 자율적인 목표 추구는 제한받게 된다. 따
라서 남성은 자율성욕구가 헌신으로 인해 억압을 느낀
다면 헌신을 하지 않게 된다[33].

김수민과 이지연[36]의 연구에서도 남녀 간 서로 다
른 기본 심리적 욕구 간 충돌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연인은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
는 기본 심리적 욕구를 이해하고 상호 조절하며 충족될 
때 사랑의 구성요소들의 크기, 모양이 일치되어 사랑이 
증진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8]. 

이 연구결과를 통해 남녀의 기본 심리적 욕구에 대한 
중요성 차이를 알아보면서, 남녀가 서로 다른 사랑의 
욕구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상대의 기본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적으로 반응하고 욕
구가 서로 충족된다면 갈등이 해결되어 사랑이 증진한
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점은 첫째는 연인커플의 주
거 지역이 서울, 경기도의 수도권에 위주로 조사가 한
정 되었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국에 있는 연인의 기본 심리적 욕구중요성과 
사랑의 구성요소 간 차이를 알아보는 조사가 차기에는 
실시되어 다양한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본다.

둘째, 대상자들의 직업군, 학력, 데이트 횟수, 경제적 
능력, 연애기간에 따른 특성 등 연인의 일반적 특성을 
다양하게 조사하지는 못하였기에 다음 연구에서는 다
양한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여 특성(연애기간, 데이트 
횟수, 나이 등)에 따른 사랑유형 자료도  데이터화 한다
면 커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양적 통계 조사에 의해 일반적인 남녀의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과 사랑의 구성요소의 관계성은 알 
수 있었지만, 연인의 개인의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도
와 사랑의 구성요소 차이에 대한 질적 연구는 반영할 
수 없었기에 질적 연구를 통해 보완한다면 양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연인의 기본 심리적 욕
구 중요성과 사랑의 구성요소 관계를 규명한 것과 기본 
심리적 욕구중 요성과 사랑 구성요소 관계에 남녀의 차
이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와 
유사점은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성욕구가 높은 것과 남
성은 여성보다 열정과 헌신감이 높은 점이었다. 선행연
구와 차이점은 기본 심리적 욕구중요성과 사랑의 구성
요소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 결과를 도출함으로 
갈등 해소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차별성은 기존의 커플조사는 남녀 개인의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한 통계조사였는데 이 연구의 조사방법은 현
재 이성 교제하는 연인을 직접 설문조사한 커플 데이터 
수집으로 통계결과를 얻었기에 외적 타당성과 신뢰성, 
일반화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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